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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하의 아! 광주전에서는이강하화백이제작한흉상조각이

공개된다.

광주

남구 양림동

은 역사문화마을이

라는타이틀에걸맞게볼거리가

많다. 우일선 선교사 사택, 오웬기념

각,이장우최승우고택등 곳곳에자리한근대유

적은100여년전의시공간으로이끈다.특히시인김현

승,작곡가정율성,화가황영성,배동신,이강하,한희원등양림

동과인연을맺은 예술인공간들은거대한역사문화박물관을방

불케한다.

그중에서도 3 1만세운동길에자리한 광주남구

이강하미술관 (관장이정덕, 이하이강하미술관)

은양림동에활력을불러넣고있는대표적인문화

공간이다. 지난 2018년개관이후색깔있는기획전

과글로벌프로젝트등으로 작지만강한미술관으

로존재감을뽐내고있다.

양림교회앞에서면모던한외관이돋보이는건물

이눈에들어온다.얼핏봐도평범한건축물과는거

리가멀다. 흰색과회색으로지어진 2층규모의아

담한건물은 광주광역시남구이강하미술관이라는문패를달

고있다. 이름그대로광주양림동을축으로역사문화마을프로

젝트를추진하면서거점공간가운데하나로지어진남구최초의

1종공립미술관이다. 지난 2017년남구가국시비예산10억원

을들여옛양림동주민센터를리모델링한게모태가됐다.

지난2016년근대사적지와예술을접목해 테마가있는마을

사업을기획한남구는프로젝트의정체성을살리기위해 미술관

카드를 추켜들었다. 당시 이강하 미술관을 꿈꿨던 이강하

(1953~2008)화백의 유족은 남구의 역사문화마을 프로젝트와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됐고, 가족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 500

여점(회화 400점, 유품 134점)을남구에기증하면서구립미술

관이라는간판을달게됐다.또한부인이정덕씨와 딸이선씨가

각각명예관장과학예실장으로참여하고있다.

#비엔날레오스트리아파빌리온화제

지난달초, 미술관을방문했던날은평소와다르게조금어수

선했다.제15회광주비엔날레파빌리온전시가끝나고새로운전

시를준비하고있었기때문이다. 매년봄시즌에열리는소장품

전은이강하미술관의비전을보여주는콘텐츠로, 500여점의컬

렉션을활용해다양한주제로꾸민다. 그래서인지 1층전시장은

미술관의메인전시인이강하소장품전을앞두고인테리어공사

가한창이었다.광주비엔날레오스트리아파빌리온의 클럽리에

종의무대를구현하기위해어두운블랙톤으로연출했던공간을

화이트톤으로바꾸기위해서다.

사실,이강하미술관은웬만한시립미술관을뛰어넘는기획력

을자랑한다. 지난 2023년 광주시와비엔날레재단이처음으로

추진한파빌리온프로젝트의참여기관으로선정돼캐나다이누이

트 32명 작가와 90여점의 예술작품을 선보인 신화, 현실이 되

다로미술계의주목을받았다. 국제미술계에잘알려지지않은

이누이트민족예술의전통성과고유성을아시아와전세계에알

린것이다.특히이실장은지난2023비엔날레가끝난후캐나다

북극(킨가이트, 누나부트준주)를직접방문해한국-캐나다상

호문화교류의물꼬를트는기회를얻기도했다.

무엇보다이강하미술관의색깔은매년열리는소장품전과 5

18 기념전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양림동에 터를 잡고 작업한

이강하작가는 1980년오월광주민중항쟁당시시민군으로참여

해수배와옥고를치르는등5 18과깊은인연이있다. 1980년이

후 5 18 광주정신은고인의예술과삶의화두이기도했다. 무등

산화가이자 5 18화가로불리는것도그때문이다.

지난해5월기획한 서정적순간,그이후전은5월을바라보는

미술관의지향점을잘 보여줬다. 오월의 숭고한 메시지를 직접

적으로그려내기보다는80년 그날을어렴풋기억하는작가들

을통해광주의오월이삶과창작활동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

들여다봤기때문이다. 1980년당시초등학생이었던박수만, 임

남진,표인부작가를전시에초대한것도그런맥락에서다.

이처럼개관이후 5월을주제로내건소장품전은미술관의정

체성과궤를같이한 살아있는 아카이브다. 2018년부터이작

가의생애작품을시대별주제와흐름에맞추어소장작품들을선

보인전시는미술관의존재의미와지역의문화유산, 나아가지

역작고작가연구를통해 과거-현재-미래의시대와세대를연

결하는거대한고리다. 과거의예술과예술가가어떻게오늘날

동시대에기억되고,거듭날수있는지를은유적으로반문하고있

는것이다. 지난해 이강하의응시(凝視) 1984-2024 가대표적

인예다. 1980년대작품 맥-아(脈-我) 와1995년제1회광주비

엔날레한국관특별전시에처음선보인 자유와평화를위하여

(1200호)등은지역사회는물론국내미술계로부터스포트라이

트를받았다.

#탄탄한기획력돋보인소장품전

2025년새해를맞아전시중인 이강하의아!광주 (1월21~4월

30일)은이화백의대표적인회화작품뿐만아니라1980년대제

작된자화상과오랜세월의풍파속에서손상된그의흉상조각과

도자기작품이시민들에게처음으로공개되는자리다.

이강하미술관이개관이후 8년간숨가쁜행보를보인데에는

이정덕관장과이학예실장의열정을빼놓을수없다.지난2008

년5년간의암투병끝에이화백이 세상을떠나자그의치열했던

삶과예술혼을지키고싶었던부인이관장은정년을5년남겨놓

고교단에서명예퇴직했다.오랫동안병간호하느라경제적으로

어려움이많았지만남편이남긴작품을한점도팔지않고그대로

보존했다. 마지막순간까지 내가가장두려운것은병마와싸우

는것이아니라물감을짜고붓을쥘힘이없어져가는것이다 라

고말한이화백을기억하는게그의유작들을잘지켜내는것이

라고믿었기때문이다.

근래이강하미술관은지역작가를국내외에소개하는가교역

할도톡톡히하고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성남문화재단등과손

잡고광주전남작가들을서울과해외에진출시키는다양한프로

그램들을진행하기때문이다.

이학예실장은 이강하미술관은남구최초의 1종공립미술관

이라는위상에걸맞게매년 5~6개의기획전과교육프로그램을

열어지역민들에게문화향유의기회와소통의공간으로자리매

김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면서 나아가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광주의대표적인미술관으로서지역작가와세계를잇

는글로컬문화플랫폼으로거듭날수있도록활동의폭을넓혀

나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

/글사진=박진현문화선임기자

역사문화마을프로젝트거점공간

2018년개관남구첫1종공립미술관

양림동화가 이강하컬렉션모태

매년봄열리는소장품전대표콘텐츠

지역작가소개…비엔날레등과협업

지역세계잇는 글로컬플랫폼 지향

광주광역시남구양림동역사문화마을에자리한광주남구이강하미술관전경.이강하화백작 엄마등에업혀

광주남구이강하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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